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化가 진행되는 가운데 즉 甕棺 型式의 金海式(新)부터 須玖式까지 기간에 劍의 사회적 의의의 상승

에 따라 武威 상징으로 동검의 장식성을 높이는 동향을 볼 수 있다. 청동무기는 결과적으로 거대한

祭器가 되는 것으로 검 장식은 야요이 청동기의 徒花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.

또는 동검은 구주 밖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. 일본 中國 四國地方에서 발견된 세형

동검, 중세형동검에는 자주 元部에서 쌍구멍을 확인할 수 있다(도5-2). 이전에는 자루를 장착하기

위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쌍구멍 위치를 검토하면 대부분이 자루에서 3cm정도 사이를 두어 있어

서 장착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인정된다(吉田廣 2014). 동검을 모방한 木劍을 보면 보통 검 자

루보다 훨씬 긴 자루가 장착된 것이 주목된다. 그것을 근거로 中國 四國地方의 동검은 원래 劍의

사용법에서 떠나서 긴 자루로 창 같이 사용되었다고 해석되었다(吉田廣 2014). 쌍구멍은 마멸 흔적

으로 장식을 매달거나 동모와 비슷한 모습을 상정되었다. 즉 최상위 기종인 동모를 입수 못하는 中

國 四國地方에서는 동검에 긴 자루가 매달리는 장식으로 동모의 대용품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.

中國 四國地方은 실용적인 타제 석검과 동검을 충실히 모방한 동검형 석검을 구비한 지역으로

劍의 문화 자체는 널리 침투되는 가운데 동검에는 특별한 역할을 개대해서 돌로 실현한 實戰 세계

와 청동으로 실현한 상징 세계가 분리된 양상을 볼 수 있다.

戈는 彌生人에 특별히 애호되고 야요이 사회에서 독특한 가치가 주어줬다. 동과 기원지인 한반도

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. 원래 戈는 중국의 鉤兵이 기원이고 戰車나 歩兵의 무기로 생겼다. 車馬具

의 발달이 저조한 遼東지방에서 한반도에 이르러 자루가 짧은 박는 무기로 정형화되고 일본열도에

전파되었다. 일본열도에서는 戈는 길이 50～60cm정도의 자루(도6-19 20)에 장착해서 戈의 선단부

를 주요한 사용 부위로 해서 敵한테 봉부를 박는 것으로 사용했다. 실용무기로 사용한 세형 단계로

부터 전술한 바와 같이 편평 취약한 明器 銅戈(도6-1)를 제작하였고 당초부터 나머지 무기와 다른

성질을 엿볼 수 있다. 石戈도 활발히 제작되고 먼저 동과 모방품(도6-10)으로 시작하고 원하는 기능

에 따라 有胡式(도6-12 14 15), 目釘式(도6-11 13 16 17)이라는 각 형식이 전개되어 지역마다

다양한 석과가 사용되었다(寺前直人 2006). 주로 銅鐸을 제작하고 무기 제작이 저조한 近畿지방에서

도 近畿型 동과(도6-4)가 지역 型式으로 성립되듯이 戈는 야요이 사회에서 널리 공유되었다. 長野縣

柳沢遺蹟(長野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12)에서 九州型 1점, 近畿型 6점의 매납이 확인되듯이 동과

는 멀리 東日本까지 미치고 또는 東日本에서는 독자적인 目釘型 石戈(도6-17)나 異形化된 有角石器

(도6-18) 등 戈 문화가 야요이 사회의 넓은 범위에 침투된 것을 알 수 있다. 또는 철기 제작 기술이

도입되었을 때 먼저 鐵戈 제작이 시도되었고(도6-9), 반대로 철과를 모방한 동과도 제작되었다(도

6-7 8). 模擬戰과 같은 제사에서의 사용이 상정된 木戈(도6-21)도 확인할 수 있고(中村 1996) 戈는

여러가지 재료로 具 化되고 서로 양향을 주고받기하면서 야요이 사회에 깊이 침투되었다.

銅戈는 나머지 청동무기와 부장시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된다. 세형 및 중세형 동과의 부

장에서는 동과를 피장자 머리 부근에 두거나 혹은 관 밖에 두는 경향을 볼 수 있다(吉田廣 2015).

이런 동과의 취급 특히 棺外 부장은 동과가 맡은 境界 수호의 역할을 표시한다고 해서 무기형 청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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